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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미동부+캐나다 5박6일 

★★★ 미팅장소 (2곳 중 택1) ★★★ 

 ① 05:30AM 플러싱 : 156가 노던 한아름 주차장 파리바게트 앞 (Add - 156-4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② 06:00AM 뉴저지 : 한남체인 주차장 (Add -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 가이드 미팅후 워싱턴DC로 이동(약 4시간 30분 소요) 

 

▶ 가이드 미팅 후 집결지로 이동하여 인원점검 및 차량변경탑승 

※ 합류 상품으로 집결지에서 조금 대기하실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중식 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관광 

 

▣ 세계 정치의 수도, 미국의 행정 수도 "워싱턴(Washington D.C.)" 

- 미국 혁명 후 새로 독립한 나라의 정부가 세워진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과, 크리스토퍼 콜럼

버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여러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정

치의 수도로서 역할을 합니다.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의 경계를 이루는 포토맥 강에 위치한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 한 곳으로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루터킹의 연설이 있었던 링컨 기념관에서 거대한 링컨 동상과 『인증샷』 

 

◈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함께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 

 

◈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민주 공화당의 창시자 제퍼슨 기념관 

- 웨스트 포토맥 공원에 위치해 있는 제퍼슨 기념관은 프랭클린 D 대통령의 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2007년 미국건축학회의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 목록" 4위에 오른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1인 지상비  US$1,250 

포함사항 1. 차량, 2. 식사, 3. 가이드/기사 4. 일정상의 호텔비(2인1실 기준) 5. 관광지 입장료 (HORNBLOWER 또는 씨닉터널)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비자피, 생수값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식당팁(일반식 -  U$2/1인,1식 & 특별

식 - $5~$10/1인,1식)  5. 싱글차지(1박당 U$80) - 예외지역: 나이아가라 싱글 룸-$120 추가비용  6. 나이아가라 폴스뷰 

업그레이드 시  2인1실의 경우 1인당 $100 ,  싱글룸인 경우 $200 추가   7. 자유식(2회, 고객님 부담)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 201-778-4000 //☎ 플러싱지사 718-928-3333// 홍민정 실장 ☎ 201-708-5050 // 24시간 비상연

락처 ☎ 201-469-5555 

참고사항 

1. 본 상품은 현지 합류상품으로, 현지에서 예약하신 고객들과 합류하여 진행됩니다.  

2. 합류인원은 지역별(뉴욕시내, 미동부, 캐나다)로 나뉘어 합류되며, 가이드는 미팅/미동부/캐나다/샌딩으로 나뉘어 배정

될 수 있습니다. 

3. 차량은 투어 인원에 따라 "인원별" 차량 제공됩니다. (7인승 밴/15인승 밴/중형버스/대형버스) 

4. 해외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출국 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1인 예약시 공항미팅 & 샌딩비용은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편도당 $70/1인) 

6. 일정은 항공 및 현지도로,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뉴 욕 워싱턴 해리스버그 또는 루이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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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의 대부분 박물관을 관리하는 스미소니언 계열의 자연사 박물관 

- 워싱턴의 자연사 박물관은 세계 자연사 박물관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한 곳으로,  

세계에서 자연사와 문화사 연구에 헌신하는 가장 큰 과학자 집단의 본거지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 경유 : 국회의사당(외부) 

 

▣ 경유 : 백악관(외부) 

 

▣ 경유 : 조폐공사, 워싱턴 기념탑 등 

 

▶ 석식 후 호텔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EXPRES LEWISBURG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2일차 

해리스버그  나이아가라 

▶ 이른 호텔조식 후 나이아가라로 이동(약 6시간 소요) 

 

▶ 중식 후 

 

▣ < 죽기전에 꼭 봐야 할 "나이아가라(Niagara Falls)" > -나이야 가라!를 외치며 『인생샷』 필수!! 

- 년간 약 3,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죽기전에 꼭 가봐야할 명소' 리스트에 늘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위스콘틴 빙

하기(마지막 빙하 시대)의  말기에 빙하가 후퇴하면서 형성된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뉴욕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사이의 국경에 걸

쳐 세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말발굽 폭포는 두 국가의 국경에 걸쳐있는데 피크 때 분당 16만 8,000m3 (600만 

입방피트) 이상의 물이 흘려보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유량의 강력한 폭포입니다. 

 

◆ 선택관광 : 바람의 동굴 U$40/1인  

※ 바람의 동굴 : 4월 초 ~ 11월 중순까지 진행예정 (기후에 따라 오픈/종료시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바람의 동굴 운영기간은 기후 및 현지사정에 의해 유동적이므로 방문시기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 국경통과하여 캐나다측 나이아가라로 이동 

 

★ 캐나다 국경 통과시 필요서류 

- 관광객(여권), 유학생(여권 & I-20 원본 및 학교담당자 서명), 영주권자(여권,영주권), 시민권자(여권) 

※ 캐나다-미국간 국경에서는 국경 통과시 모든 종류의 과일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이점을 숙지하시어 국

경통과시 과일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아가라 폭포(캐나다측) 관광 

- 캐나다 국경을 넘으면서 차창너머로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미국측 폭포를 관람하실 수 있으며,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 서서히 보이

기 시작하는 캐나다측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도시 속 높은 건축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모습이 또 새롭습니다. 

 

◈ 관람 : 물안개를 온몸으로 느끼며,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눈에 들여다 보는"테이블락 전망대" -『인증샷』 

 

◈ 관람 :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줄기가 흘러 모여 생기는 "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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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 16000-20000개의 (꽃카펫)침구로 만들어진 "꽃시계" 등 

 

◈ 경유 : 1895년 만들어진 아담백경 수력발전소, 나이아가라 식물원 등 

 

◆ 선택관광 : <나혼자 산다> & <뭉쳐야 뜬다> 미디어 속에서도 사랑받는 젯보트 $130/1인 

 

◆ 선택관광 : 100만불짜리 View, 평생 소장각 - 헬기투어 $160/1인 

 

◆ 선택관광 : 360도 회전식, 나이아가라 시가지가 한눈에! 드넓은 대륙이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의 "스카이론타워 전망대 & 스

테이크 특식" $110/1인 

 

▶ 중식 업그레이드란? 나이아가라 폭포 전망 레스토랑에서 식사(스테이크 or 연어 or 치킨 중 택1) 

※ 젯보트 : (미국측) 3월초 ~ 12월 중순 // (캐나다측) 4월 초 ~ 10월 중순까지 진행예정 단, 기후에 따라 오픈/종료시기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 푸른의 나이아가라 호텔- 나이아가라폭포 바로 근처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로써 걸어서(7분)  다운타운과 나이아가라폭포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HOTEL : OLD STONE NIAGARA HOTEL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3일차 

나이아가라  토론토 

▶ 호텔조식 후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 HORNBLOWER 탑승체험 (구. 안개속 숙녀호) 또는 씨닉터널 

-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체험으로, 미국의 폭포였던 그레이트 협곡(Great Gorge)을 통과해  브라

이덜 베일 폭포(Bridal Veil Falls)를 지나 캐나다의 유명한 말발굽 폭포(Canadian Horseshoe Falls)로 여정이 진행됩니다.  혼블로워의 

상징, 빨간 우비와 함께 폭포 앞에서 물안개를 맞으며 천둥이 치는듯한 포효 소리를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나이아가라 시티크루즈 운행기간 : 4월초 ~ 11월말까지 운행예정 

- 크루즈 운행기간은 기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며, 크루즈 종료  및 미출항시 "씨닉터널"로 대체 진행 됩니다. 

 

◈ 쇼핑센터 방문(Delight Health Tower) - 건강보조식품 & 잡화점 

- 캐나다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라나는 재료를 바탕으로 뛰어난 품질, 영양과 맛을 모두 갖춘 크릴오메가3, 아싸이베리, 프로폴리스 

원액, 비프로폴리스, 메이플시럽, 메이플쿠키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캐나다산 아이스와인 와이너리 방문(REIF ESTATE WINERY) 및 시음 

- 캐나다 아이스와인의 최고 대표 산지인 나이아가라에 위치한 REIF 는  "아이스와인"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누려왔습니다. 아이스와인

에 제작되는 포도는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산도와 당도를 농축시키는 과정을 거쳐 다른 와인에 비해서 단맛이 더 많이 느

껴집니다.  



  

4 

※ 아이스와인 와이너리 방문 및 쇼핑은 국경통과 시간이나 연방 DOT에 규정된 차량 운행시간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토론토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 캐나다 제 1의 도시, "토론토(Toronto)" 

-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주도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도시인 토론토는 물 속의 숲 (Where there are trees standing in the water) 이

라는 뜻을 가진 원주민 모호크 족의 단어 'Tkaronto'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써 세계에서 8

번째로 큰 토론토 증권거래소가 위치해 있으며, 캐나다 정치,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토론토의 랜드마크, 인증샷 포인트 토론토 시청 

- 시청은 높이가 다른 반원형  쌍둥이 타워 두 개를 연결한 현대적인 대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시청과 현시청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입니다. 시청 앞 네이선 필립스광장은 무료 공연과 더불어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TORONTO 사인은 관광객

에게 토론토여행 인증샷을 남기는 명소로써 잘 알려져 있습니다. 

 

◈ 디스틸러리 디스트릭(The Distillery District) --> 푸른투어 ONLY!!  인증샷 찰칵! 

-한때 대형 위스키 증류소가 있었던 19세기 건물이며 현재는 힙한 인디 레스토랑과 술집, 부티크가 손님을 끌어모으는 보행자 전용로 

입니다. 아트갤러리, 조각상, 춤과 음악, 무대공연을 보기 위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며 매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상점들

이 큰 볼거리입니다. 

 

◈ 경유 : 블루제이스 로저스 센터 

- 한국의 자랑스러운 야구선수 류현진 선수가 이직한 블루제이스의 홈 구장으로, 세계 최초의 개폐식 돔 구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

다.  블루제이스는 북미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캐나다를 연고로 하고 있어 토론토 다운타운에 홈 구장이 자리하고 있습니

다. 

 

◈ 경유 : 온타리오 호수, 차이나타운, 한인타운 등 

 

◆ 선택관광 :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전파탑, CN 타워 전망대 $65/1인 

 

▶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HOTEL : DELTA HOTELS BY MARRIOTT TORONTO AIRPORT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 기상 후 천섬으로 이동하며 간편조식(도시락) 

 

▶ 하계시즌 & 메이플시즌 : 2022년 04월01일 ~ 10월31일까지 

 

◆ 선택관광 : 천섬 유람선 U$45/1인 

- 천섬 지역은 1812년 미국과 영국령 캐나다 사이의 중요한 교전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1900년대 초반 세계의 가장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프라이빗한 휴양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천개의 섬을 즐겼는지 섬 사이를 누비는 유람선을 탑승하여 세인트 

로렌스 강의 크고 작은 1,865 여개의 섬(천섬)을 관광하시면서 확인해보세요!  

 

4일차 

토론토 천섬 오타와 몬트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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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섬유람선 운행기간 : 4월초 ~ 10월말까지 운행예정 (오픈/종료시점은 기후 및 현지사정에 의해 유동적) 천섬유람선 운행 종료된 

이후에는 오타와 시내관광을 조금 더 여유롭게 진행합니다. 

 

▶ 오타와로 이동(약 2시간 소요) 및 중식 

 

▣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Ottawa)" - 푸른투어 ONLY! 

-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는 규모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인 리도운하,  팔러먼트 힐에 위치한 

신고딕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인 국회의사당이 대표명소입니다. 도시 이름은 오타와 강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는데, 이 이름은 '거래'를 

의미하는 알곤퀸 오다와(Odawa) 지역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캐나다 도시 가운데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 총독의 근무지, 리도홀(총독관저) - 한국 전 대통령들의 기증한 식수를 찾아보고 『인증샷』 남기기 

 

◈ 캐나다 의회의 본거지, 국가의 상징 팔리아먼트(의사당) - 꺼지지 않는 불꽃과 고풍미 넘치는 의사당을 배경으로 『인증샷』 남기기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리도운하(Rideau Canal) 

 

◈ 경유 :현대미술관(외부), 대사관길 

 

▶ 몬트리올로 이동(약 3시간 소요) 

 

▣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 "몬트리올(Montreal)" 

- 2006년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로 선정된 몬트리올은 시의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이

자, 전 세계에서 파리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프랑스어권 도시입니다. 대표 명소로는 몬트리올 노트르담 대성당, 몽 로얄의 전망대, 몬트

리올 올림픽공원 등이 있습니다. 

 

◈ 자끄 까르띠에 광장 : 몬트리올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에서 『인증샷』 남기기 

- 역사의 흔적이 깃든 몬트리올 구시가지 관광의 중심인 자크 까르띠에 광장은 몬트리올 시청앞에서 옛 항구까지의 경사지 위에 길게 

뻗어있는 광장입니다.  

 

◈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올드 몬트리올 

- 건물 중 일부가 17세기에 지어진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관광 명소입니다.  

 

◈ 경유 : 캐나다 국립사적지로 지정된 몬트리올 시청(외부) 

 

◈ 경유 : 몬트리올에서 가장 오래되고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최대규모의 노틀담성당(외부) 

 

◈ 경유 :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조성되어있는 옛 교역장소, 올드포트 

 

◆ 선택관광 : 석식 업그레이드 - 랍스터 특식 U$80/1인 

※ 특산품 랍스터로 석식을 업그레이드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HOTEL : QUALITY SUITES DRUMMONDVILLE HOTEL 또는 동급  

조식 :    도시락                       중식 :  한식                            석식 :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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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조식 후 퀘벡으로 이동(약 2시간 소요) 

 

▣ 작은 프랑스 "올드퀘백 (Quebec City)" 

- 드라마 <도깨비> 속의 배경인 퀘벡시티는, 퀘벡 주의 주도이자 도시 전체가 198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입니다. 

북미에서는 유래 없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요새화되어있는 성곽도시입니다. 이 성벽은 여행자들에게 퀘벡시티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

주는 좋은 산책로이자, 퀘벡시티를 어퍼타운 (Upper Town) 과 로어타운 (Lower Town), 신시가지, 구시가지로 구분합니다. 퀘벡시티는 

이 도시만의 매력을 담은 골목골목 직접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인구의 90%가 프랑스 출신이고 길거리의 간판과 상

품들, 이 곳 사람들도 모두 불어를 사용합니다. 광역 인구는 80만 명으로 퀘벡 주에서 몬트리올 다음으로 퀘백시티가 가장 큰 도시입니

다. 

 

◆ 선택관광 : 시원한 물줄기가 일품인 "몽모렌시 폭포" 케이블카 $45/1인 

※ 기후 및 현지사정 & 동계시즌에 케이블카 미운행시 $30/1인으로 진행됩니다. 

 

▶ 중식 후 유네스코 문화 유산의 도시 퀘벡 테마관광 

 

▣ 도시의 모든 곳들이 인증샷, 인생샷으로 넘치는 곳! 바로 올드퀘벡 5대 찰칵스팟! 

#1. 캐나다에서 가장 사랑받는 페어몬트 샤토 프롱트낙 호텔 배경으로 찰칵! 

#2. 퀘벡 주의사당과 그 앞에 펼쳐진 로맨틱한 투오니 분수대를 배경으로 찰칵! 

#3. '목 부러지는 계단[Breakneck Steps]' 배경으로 찰칵! 

#4. 한국 드라마 '도깨비'의 순간이동 문으로 유명한 쁘띠 샹플랭 거리의 빨간 문 앞에서 찰칵! 

#5. 실물크기와 동일하게 그려진 거대한 프레스코 벽화 앞에서 역사적 인물들과 하나되어 찰칵! 

 

▶ 관광: 어퍼타운 (Upper Town) 

◈ 샤또프롱트낙 호텔 

- 1981년에 캐나다의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된 명실상부한 퀘백시의 랜드마크이며, 제 2차 세계대전 중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

리가 회담을 가진 장소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배경으로 소개되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광장, 더프린테라스, 화가의 거리 

 

◈ 북미최고의 노틀담 성당(외부) 

-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1874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특별한 예식 권리를 부여받는 마이너 바실리카(Minor Basilica) 계급

으로 격상된 캐나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 로워타운 (Lower Town) 

◈ 로얄 광장, 승리의 교회 

 

◈ 쁘띠 샹플랭 거리 

- 규모는 작지만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지역입니다. 1608년에 퀘백시를 세운 사무엘 드 샹플렝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

다. 드라마 '도깨비'의 붉은 문이 쁘띠 샹플랭 길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밀레니움 벽화빌딩 등 

 

◈ 스페셜 방문 : 퀘벡 주청사 외부관람 

 

◈ 경유 : 캐나다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라발대학교 (외부) 

5일차 

몬트리올 퀘벡 몬트리올 플렛츠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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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후 뉴욕주의 아디론덱 마운틴 경유 

◈ 낭만의 호반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레이크조지의 "LAKE FRONT WALKWAY" 

- 뉴욕주 북부의 남동쪽 기슭에 길고 좁은 호수이며 '미국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Visitor Center에서 Beach Road에 이르는 

구간을 투어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중식 후 우드버리로 이동 

 

▶ 관광: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 자유쇼핑 (4시간 게런티) 

- 220여개의 브랜드가 있는 미동부 최대규모 아울렛으로 유명 브랜드의 인기상품들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꼭 가봐야하는 명소로서 인기가  높습니다. 

※ 석식은 아울렛 내 푸드코트에서 자유식으로 진행됩니다. (고객님 부담) 

 

◆ 선택관광 :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뉴욕야경" $60/1인 (약 1시간 30분 소요) 

- 각종 네온사인으로 수 놓은 꺼지지 않는 뉴욕의 심장 브로드웨이와 타임스퀘어,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금빛 프로메테우스 동상이 있

는 록펠러 센터 광장, 허드슨강변에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뉴저지 리버로드 등  

※ 야경코스 : 타임스퀘어, 록펠러 센터 광장, 뉴저지 리버로드 등 

※ 야경 차량은 "인원별 차량"으로 제공되며, 참여인원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투어 종료 후 개별해산 (탑승장소에서만 하차가 가능합니다) 

6일차 

플랫츠버그  레이크조지  우드버리  뉴욕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자유식(고객님 부담)                                      

◈ 경유 :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선정된 역사지구 시타델 요새 

 

◈ 경유 : 드라마 도깨비의 언덕이자,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맞붙었던 전투지 아브라함 평원 

 

▶ 하계 시즌 : 4월 1일 ~ 10월29일까지 

◆ 선택관광 : 북미의 프랑스 퀘벡 주변의 또 다른 명소 "세인트 안 그랜드 캐년" $50/1인 

- 계곡 & 숲이 어우러진 경이의 대자연 세인트 안 캐년 (Canyon Sainte-Anne) 

- 협곡, 기암괴석, 3개의 흔들다리, 6개의 'VIEW POINT'로 이루어진 절경 감상 

- 세인트 안 그랜드캐년 선택관광은 '하계 시즌'에 진행하는 선택관광으로 기후 및 현지사정에 의해 입장가능 기간은 단축 or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국경으로 이동 및 석식 

※ 석식은 국경통과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중간 지점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국경통과하여 플랫츠버그 지역으로 이동(약 30분 소요) 

※ 현지사정상 플랫츠버그 숙박은 '몬트리올 숙박'으로 변경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HOTEL : BEST WESTERN PLUS PLATTSBURGH HOTEL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자유식(고객님 부담)                          석식 :   멕시칸(TEX-MEX)                                 


